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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호                                2011년12월9일         금요일











7천5백명 파룬궁학원들 대북자유광장에서 련공





홍콩에서 대만에 유람 온 황호원부부는 자유광장에서 성대한 련공장면을 보고 사진을 찍었으며 대륙에서 온 임선생은 《리홍지대사님은 참 대단합니다. 파룬궁은 진정한 수련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오래동안 앉아서 글을 배렬하고 있습


니다.》라고 찬탄했다. 


자유광장의 책임자 채수인은 《대만의 수많은 경찰들은 파룬궁에 대해 상당히 료해하고 탄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형활동에 대해 조금도 근심하지 않으며 총통부가 옆에 있지만 감시하는 경찰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1월26일 아침, 대만에서 소집한 아세아주파룬궁학원수련심득교류회 전야에 대만、일본、한국、싱가포르 등 나라에서 온 7천5백여명 파룬궁학원들이 대북자유광장에서 단체련공을 했다. 장엄한 장면은 수많은 유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대만파룬따파학회 부리사장 황춘매는 《파룬따파가 전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전파되고 1억이 되는 학원들이 수련한후 신심(몸과 마음)이 거대한 개변을 가져왔으며 대만은 대륙외에 파룬궁을 수련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8천명 파룬궁학원들 대만대학에서 수련심득을 교류








《파룬궁학원들의 정신은 중국관광객과 안내원들을 감동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퇴당시켰다.》라고 말했다. 


인도에서 온 채트라는 《내가 인식이 제고된후 안에서 찾는 위력이 컸다. 아무리 큰 곤난에 부딪쳐도 마음은 평정했고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에서 온 명심은 《나는 파룬궁을 수련한후 심성이 매우 많이 제고되였다. 이전에 자신에 대한 요구가 높지 못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지만 지금은 모든 방면에서 이전보다 더욱 좋아졌다.》라고 말했다. 








지난 11월27일, 아세아파룬따파수련심득교류회가 대만대학종합체육관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아태, 유럽, 미국 등 1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8천여명 파룬궁학원들이 한데 모여 파룬따파수련심득과 체험을 교류했다. 


부동한 인생경력이 있는18명 파룬궁학원


들이 강단에 올라 마음 안에서 문제를 찾아 자신의 도덕과 경지를 높혔고 파룬대법을 고양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데 대한 자신의 심득체험을 이야기했다. 


아리산에서 반년동안 진상을 한 황녀사는








박해 받은 파룬궁학원 


량수령 가정 





룡정시 파룬궁학원 량수령(梁秀玲)의 집식구들은 1994년에 행운을 얻어 파룬궁을 수련하게 되여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의 남편은 수련한지 사흘만에 간복수가 나았다. 


1999년7월20일, 량수령은 강택민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자 성시정부에 가서 파룬궁수련자는 모두 쩐싼런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했고 파룬궁을 신앙하는 것은 신체건강을 위해서이지 정권에 대해 흥취가 없다는 내용으로 강택민에게 편지를 썼다. 경찰들은 그의 편지를 사사로이 뜯어보고 그의 온 식구들을 랍치하여 간수소에 3달동안 가두었다. 


2001년12월10일, 량수령과 그의 남편은 북경에 상방갔다가 경찰들에게 붙잡혀 전기몽둥이에 얻어맞았고 이틀후 룡정에 압송되여 온후, 경찰들에게 구타당해 온몸이 피


투성이 되여 땅바닥에 쓰러졌다. 2002년, 그는 신경을 해치는 약물주사를 맞아 9년동안 왼쪽 다리가 통증이 생기고 오늘날까지 정상적으로 걸어다닐수 없었다. 


2004년, 량수령의 사위 채복신은 연길시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불법적으로 10년 판결을 받고 길림성공주령시감옥에 갇혔으며 여라차례 전기충격을 받아 2001년9월15일에 세상 떴다. 2005년, 경찰들은 량수령의 남편과 아들을 랍치한후, 량수령더러 체포령에다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그가 서명을 거절하자 경찰들은 가죽주머니로 낯을 마구 치고 발로 허리와 다리를 찼다. 이른 아침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 구타당해 걸을수 없었고 허리를 펴지 못했다. 


2006년5월, 악경들은 또다시 량수령을 랍치하여 10달동안 간수소에 가두고 박해한후, 불법적으로 4년판결을 하여 장춘흑취자감옥에 가두었다. 악경들은 그를 아침 5시부터 저녁 11시반까지 벌서기를 하게 했다. 20일후, 그의 발은 아파서 설수 없었고 나중에 땅바닥에 쓰러졌다. 


2009년10월말 량수령이 출옥한후, “610”은 그의 퇴직로임과 양로금 발급을 정지했다. 





연변박해진상





혹형 받아 세상 뜬 


    파룬궁학원 리공상





지난 11월7일, 녕하지구녕해현파룬궁학원 리공상(李孔祥)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사흘동안 시달림을 받아 세상 떴다. 


악경들은 리공상을 3문현으로 압송한후, 10여명 악경들이 그를 사흘동안 자지 못하게 했으며 철의자에 묶어놓고 번갈아 죽도


록 때려 머리、잔등、다리가 시퍼렇게 되고 배가누렇게 되여 부종이 생겼으며 앉을수도 먹을수도 없었다. 악경들은 그가 생명이 위급하게 되자 그의 딸에게 전화통지를 하여 집으로 데려가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혼미하여 잠만 잤다. 이튿날 밤 8시경에 그는 원한을 품은채 세상 떴다. 


리공상의 딸은 상고하려 하자 악인들은 7만원으로 이 일을 사사로이 마무리짓자고 제기했고 시체를 빨리 화장하여 흔적을 없애 죄장을 덮어감추려고 했다. 














박해





폭로





연변박해소식





■ 지난 10월31일 아침, 도문시파룬궁학원 왕소복(王绍福)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도문간수소에 갇혔다. 


■ 지난 11월2일 저녁 8시경, 도문시파룬궁학원 류철준(刘铁俊)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도문구류소에 갇혔다. 


■ 지난 11월3일 오후, 훈춘시파룬궁학원 곽수걸(郭秀杰)과 왕씨는 악경들에게 랍치되였고 컴퓨터와 대법CD를 빼앗겼다. 


■ 지난 11월9일, 훈춘시파룬궁학원 왕효민(王晓敏)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였다. 


■ 지난 11월12일 오전 11시경, 화룡시파룬궁학원 최염령(崔艳玲)은 악경들


에게 랍치되여 화룡시간수


소에 갇혔다. 


■ 지난 10월27일, 안도


현파룬궁학원 왕채하(王彩


霞)는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돈화시구류소에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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